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문
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지원장 정규성입니다.

금감원 충북지원에서는 충북지역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민원 상담 및 유의사항 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실정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저리로 기존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및 현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전화가 급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동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주요 유형

유  형 내         용

1. 대출빙자형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기존 대출 상환금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함

2. 대면편취형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함

3. 지인 사칭형

지인(자녀)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가 고
장이 나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카카오톡을 한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
고, 친구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주기로 하였다며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
매해 PIN번호를 알려달라(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함

4. 어플리케이션 
  설치 요구형

악성코드(바이러스)가 숨겨진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경찰관이 맞는지, 은행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112 등 확인 전화를 하게 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화를 하게 되면 설치한 어플으로 인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
화 연결이 되면서 피해자가 통화 상대를 진짜 경찰관·은행직원이라고 믿게 한 
다음 돈을 보내게 함

5. 기관사칭형
검찰·경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
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함

II. 행 동 요 령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이미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

(국번없이 112)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장


